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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개요

§ 목적

§ 답사�기간� :� 2026.� 9.� 30.� -� 10.� 2.

§ 답사�지역� :� 서울특별시

§ 참석자�

� � � -� 인솔교수� :� 최아수

� � � -� TA� :� 고다해

� � � -� 학생� :� 28명

§ 학생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1 김희준 24 김예린
21 이준호 24 김가을
21 정해용 23 최정현
21 황찬우 21 길현호
22 김정훈 22 김도경
22 박서현 22 김민성
22 장재원 22 박광민
23 강지우 22 박진혁
23 이종환 22 안효일
23 장보경 22 전승빈
23 조세은 22 한영현
24 최지효 24 이충일
24 조현진 24 방민준
23 유지호 24 손유익

Ÿ 본 답사는 “AI활용지리조사현장연구6” 교과목의 목표를 실제 공간에 적용하여 지리적 
사고와 현장 연구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경관을 ‘보는 
것’을 넘어, 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간을 통해 지형, 수문, 인간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
환경과 인간 활동이 결합된 문화경관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리적 시각을 확장한다.

Ÿ 현장 중심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지리적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범람원, 구하
도, 하중도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찰, 기록, 비교, 해석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지역별 사례를 기반으
로 지리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Ÿ 이동 자체를 학습 과정으로 활용하는 모빌리티 기반 접근도 중요한 특징이다. 철도(강릉
-서울)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지형, 산업, 도시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공간적 
패턴을 읽어낸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관광 개발, 생태 복원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리적 통합 사고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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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일정
§ 1일차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7:10 강릉역 집결

7:28-9:30 KTX 이동 강릉역 → 서울역
9:30-9:40 서울역 집결

10:00-10:10 개인 짐 보관 드림게스트하우스
11:00-11:40 서울숲
12:00-14:30 성수동
16:00-17:00 웨이버스 방문 및 견학
18:00-19:00 저녁 식사

19:00- 자율 조별 활동

§ 2일차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8:00 집결

9:30-10:30 양재천
10;30-15:30 조별 활동
16:00-18:00 답사보고회(세미나) 강남역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자율 조별 활동 서울유스호스텔

§ 3일차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9:00 집결

10:00-12:00 국립중앙박물관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전쟁기념박물관

15:00 답사 종료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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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경로

1일차

2일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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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0240330 김예린 20230769 강지우 20240333 유지호 20221248 김도경 -

1. 개관 

1) 위치와 행정구역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로 둘러쌓여 있어 여러 경기도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을 접하고 동쪽으로는 구리시와 하남시를, 남쪽으로는 성남시와 과천시,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등이 위치해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
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들과 밀접한 수도권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전체면적은 약 605.2㎢이며(e-나라지표) 행정구역은 25개의 자치구
와 42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의 자치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북부 7
개 구(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부 6개 구(중랑
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남부 5개 구(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서부 7개 구(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
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독립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청장과 구의회
를 두고 자치행정을 수행한다. 이는 경기도 대도시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일
반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 인구 추이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1).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입과 전출의 변화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주민등
록인구는 1992년 10,935,230명​에서 2000년대까지 약 1,000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
나 2016년 9,930,616명으로 1,000만 명 아래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이어져 2025년에는 9,299,54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2년과 비교하여 약 163만 
명(15.0%)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특별시의 인구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주변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시 경계를 넘어 이루어
지는 인구이동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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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서북권·동북권·동남권을 중심으로 경기도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인구이동 사유는 공간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특별
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주택 문제가 가
장 큰 원인이였으며, 서
울특별시의 경계를 넘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민보경·변미리, 2017).

3) 역사

서울은 오랜 시간 한반도의 주요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서
울 지역을 양주(楊州)​라 불렀으며 1067년에는 남경(南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후 1308년에는 한양부(漢陽府)​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394
년 한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서울은 국가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
며 조선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라 불렸다(서울역사편찬원, 서울 타임라인).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이름이 바뀌고 경기
도에 편입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뀌고 경기도에서 분리되
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정해졌다(서울역사편찬원, 「서울 
타임라인」).

광복 이후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울의 행정구역도 점차 넓어졌다. 
특히 1963년에는 양주군·광주군·김포군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약 269㎢에
서 593㎢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1973년 시흥군과 고양군 일부가 서울에 추가로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오늘날 약 605㎢ 규모의 서울이 형성되었다. 또한 
1943년 7개였던 구는 서울 행정구역의 확대와 분화를 거쳐 현재 25개 자치구로 증가
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이처럼 서울은 고려시대의 남경과 조선시대의 한양을 거쳐 오랫동안 한반도의 중
심도시 역할을 해왔다. 이후 근현대의 여러 행정적 변화와 공간적 확장을 거쳐 오늘
날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림 1 서울특별시 인구 추이(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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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대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확장(대한민국 국가지도집)

2. 서울특별시의 자연지리

1) 기후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계절풍 기후
가 나타나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열대야 현상의 빈발로 인해 고
도의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단순한 날씨의 변동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심각한 환경
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밀도로 개발된 거대 도시 서울특별시에서 특유의 미세 기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피복으로 대
변되는 지표면의 변화, 그리고 도심 내부의 인공적인 열 배출은 주변부보다 높은 기
온을 형성하는 도시 열섬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기중 외, 2017). 

 여기에 서울특별시만의 독특한 분지형 지형은 외부로부터의 원활한 공기 순환을 
저해하여 도심 내부에 열기를 가두는 ‘열섬 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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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김용진, 2010). 이러한 기후적 한계 상황은 도심 내 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며, 
에너지 소비 증가와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기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는 산림과 하천을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하고, 도시 
내 녹지를 확충하는 등 열환경 개선을 위한 적응 전략을 도시 계획의 필수 요소로 반
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
연지리적 조건과 인위적인 도시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기후 변화에 맞춰 도시 
공간을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2) 지형

 서울특별시의 지형적 환경은 도시 이용 패턴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제약이자 기
반으로 작용한다.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은 과거 도읍지 선정 당시부터 
방어와 결속을 위한 핵심적 요소였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확장의 물리적 경
계를 형성해 왔다. 서울특별시를 둘러싼 산지는 크게 도성을 감싸 안은 내사산과 이
를 다시 호위하는 외사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단순히 지형적 경계를 넘어 도시 구조
를 지탱하는 축이다.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으로 구성된 내사산은 서울특별시의 
역사 도심과 주거지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어 왔으며,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덕양
산 등 외사산은 거대한 녹지 기반이자 도시의 바람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지는 개발 밀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었다(김동실, 2008).

 강북 지역은 내사산을 중심으로 구릉지와 산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통적인 
골목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보존되어 온 반면, 강남 지역은 한강 연안의 넓은 충적 
평야를 바탕으로 격자형 도로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형적 조건이 
개발의 양상을 확연하게 갈라놓았다. 산지 경계부의 변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듯, 산지와 인접한 시가지 환경은 물리적·생태적으로 독특한 공간 특성을 지니며, 이
러한 지형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서울특별시의 도시 정체성을 정의하는 필수
적인 과정이다.

3) 하천

한강은 서울특별시의 핵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수천 년간 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 본류와 더불어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 주요 지류들은 시
가지 팽창의 방향을 규정하는 거대한 물길이자 교통망의 축을 형성하였다. 과거 범람
원이었던 하천 주변의 저지대들은 현대에 이르러 대규모 업무 및 주거지로 변모하였
으며, 이러한 변천 과정은 서울특별시 도시지리학의 핵심적 연구 대상이다(홍승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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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은 매립과 직강화, 제방 축조 등을 거치며 사회·경제적 필요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과거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가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의 서울특별시는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이수와 치수
의 기능을 넘어 생태적 가
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대상으로 재평가받고 있으
며,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 네트워크 복원이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서울연구원, 2025).

3. 서울의 문화지리 - 활력있는 도심 공공 공간

1) 소비와 팬덤의 공간

K-팝·K-드라마 산업의 성장은 특정 사옥과 상권을 팬덤의 성지(pilgrimage site)
로 전환시키는 도시 현상을 낳았으며, 이는 미디어 유도 관광(media-induced 
tourism)의 국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 장르 중 방한 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음식·뷰티 
팬덤 다음으로 음악·엔터테인먼트 팬덤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 목적지가 용산·
성수·상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물리적 거점이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이러한 현상은 하이브, SM 등의 유명 연예인 소속사 사옥 근처 상권의 팬덤 관광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 팬덤이 특정 기간 카페를 대관해 최애 멤버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는 홍대·성수·강남 일대에 산발적으로 출현했다가 소멸하는 유동적 경관으
로, 매장 외벽의 대형 배너와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
관은 소상공인의 임대 수익과 결합되며 팬덤 소비가 지역 상권의 단기적 매출 구조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 한강수계지도(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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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과 성수동은 세대·소비 방식이 다른 두 소비 클러스터다. 명동이 단체관광-면
세 쇼핑 모델이라면, 성수동은 개별관광-경험소비 모델에 기반한 신흥 클러스터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이중적 과정을 보여준다(Zukin, 
2010).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자본이 유입되며 상권의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며, 성수동의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방문객을 
주된 고객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김상현, 2016). 성수동 연무
장길은 과거 수제화 공장 골목이었으나 무신사 스탠다드, 스투시 플래그십, 젠틀몬스
터 하우스 도산과 유사한 쇼룸형 매장이 입점하며 패션 성지로 전환되었고, 공장 골
조를 노출한 채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경관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상설 매장보다 2주~1개월 단위의 팝업스토어 회전율이 높아 일시적 경관
(temporary landscape)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구형모, 2020). 명동8길에는 올리브영 
명동타운, 이니스프리 등 K-뷰티 로드숍이 밀집하고, 홍대입구 상권의 외국인 합산 
결제액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하는 등 패션·뷰티 중심 소비의 
지리적 확산이 뚜렷하다(매경이코노미, 2025).

2) 전통 유산의 상품화

경복궁·북촌·익선동 일대는 조선시대의 유산이 21세기 관광·상업 논리 속에서 재
맥락화되는 대표적 공간으로, 유산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heritage)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물리적 유산 자체보다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앞서 살펴본 팬덤 성지화·소비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전통 공간 역시 관광·상업 논리
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도입된 한복 착용자 고궁 무료입장 제
도 이후 한복 차림 방문객은 2022년 54만 명에서 2025년 207만 명으로 3년 사이 
260% 이상 증가하였다(궁능유적본부, 2026). 경복궁역~광화문 사이 사직로 연변에는 
한복대여점이 밀집해 있으며, 1020세대의 '한복 체험' 놀이 문화는 고궁 무료입장 정
책과 SNS 인증샷 문화가 결합되며 형성되었다는 분석도 있다(Jeong & Lee, 2018). 
다만 실제 유통되는 상품 다수는 화려한 색감의 개량·컨셉 한복이라는 점에서 전통한
복의 원형성과 상업적 변용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Oh, 1998).

북촌한옥마을은 실거주 가옥과 상업화된 한옥(카페·게스트하우스)이 혼재하며 관
광객 급증에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로 오버투어리즘 갈등을 겪고 있다(윤혜진, 2020). 
서촌 한옥은 2008년 한옥선언 이후 2010~2011년 사이 재산가치가 평당 1,700만 원
에서 2,500~3,0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2012~2014년 사이 주거면적은 8.8% 감
소한 반면 음식점·카페는 129.3% 증가했다(서울특별시, 2015). 익선동 한옥거리 역시 
협소한 골목의 한옥이 이자카야·카페·디저트숍으로 전용된 대표 사례로, 그 상업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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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주거지 인식 단계, 관리방안 표류기의 문화상업지역 전환 단계, 급속한 상업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삼청동 가로변에서도 유사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장
소성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김희진, 2016). 즉 북촌·서촌·익선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실거주 공간이 상업화된 관광 공간으로 대체되는 공통된 경로를 보여준다.

3) 광장‧거리와 공공공간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천·덕수궁 돌담길은 보행과 광장이라는 공공적 경험이 
응축된 공간이다. 하나의 공공공간이 일상적 휴식처·관광지·집회의 장이라는 복수의 
공공성(multiple publicness), 즉 서로 다른 이용 목적이 한 공간에 겹쳐 존재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이 성격들이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김지현, 2023). 2022년 재
구조화된 광화문광장은 기존 중앙분리대형 광장에서 대규모 보행 공간으로 전환되었
으며, 대규모 집회와 서울빛초롱축제 등 계절 행사가 반복되는 다목적 공간이다.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은 잔디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 프로그
램이 운영된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심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저수호안석을 조선 8도를 상징하는 
석재조형물로 구성하는 등 물리적 하천 복원을 넘어, 도시교통 정책을 시설·차량 중심
에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도시재생의 전환기제로 평가된다(황기연·나
태준, 2005; 양윤재, 2008). 다만 복원 이전에는 지역 교통 정체와 인근 상권 쇠퇴 
등의 갈등도 수반하였다.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 일대의 근대 건축과 결합되어 걷고 
싶은 거리로 인식되어 왔으나, 도로 폭이 협소해 보행자와 관광버스 정차 수요 간의 
갈등이 상존한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광장·거리는 조성 목적과 실제 이용 양상 사
이에 간극이 있으며, 이는 앞선 소주제들에서 다룬 소비·유산 공간과 마찬가지로 공간
의 상징적 의미와 실제 이용자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의 문화지리
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4. 대서울계획과 영동지구(강남) 개발

1)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 개발 과정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 개발은 크게 대서울계획과 영동지구(강남) 개발, 뉴타운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을 공업·상업·주택구역으로 구분
하고 근교에 문화적 주택구역을 조성하는 한편, 교통망 확장을 통해 근교의 발전을 
유도하는 ‘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계획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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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중단되었다(황윤희, 2023). 이후 전쟁으로 서울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단순한 도
시 복구를 넘어 전반적인 도시 재편과 재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1950년 11월 ‘30년 후의 수도 대서울계획’이 등장하였다(그림4).

휴전협정 이후 서울이 수도 기능을 회복하면서 1955~1960년 사이 인구는 143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급증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쟁 이후 월남민과 피난민의 
복귀, 이농인구의 증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입 등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면서 
1960년대에 들어 서울은 극심
한 인구 과밀화를 겪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1963년 서울 재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서울을 은평, 숭인, 
구로, 뚝섬 4개의 지구로 구분
하여 도심 기능을 분산하고자 
하였다(이길훈, 2024).

한편 1963년 강남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 강북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서울의 도
시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강남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초기 강남은 주거지 이외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강북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안창모, 
2010). 이에 서울시는 강남의 인프라 개선과 강북 인구의 분산을 위해 경기고등학교 
등의 명문 학교의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는 현재의 강남 8학군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오제연, 2015). 이후 아파트 건설과 행정·사법 기능의 이전, 부도심 형성 등이 이어
지면서 강남의 도시 기능이 확대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기능
의 상당 부분이 강남으로 이동하였다(안창모, 2010).

2) 뉴타운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는 노후 주거지와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지역 
간 격차, 도심의 녹지·생태 문제 등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난개발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 뉴타운 사업
을 발표하였다. 뉴타운 사업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재개발구역을 광역화하여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차 사
업에서는 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2차와 3차 사업을 통해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4 195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도(정이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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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과 함께 서울 도심의 환경과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
로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당시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의 노후화로 대규모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사업은 2003
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태평로에서 동대문을 거쳐 성동구 신답철
교까지 총 5.8km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계천 복원 사업 이
전과 이후의 모습은 (그림5)와 같으며 복원 사업 이후 도심 속 생태 공간 확보와 시
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5 중구 삼각동 일대의 청계천, 과거와 현재의 모습(A: 2002년, B: 2025년. 국토지리
정보원)

3)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현재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도
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디지
털 전환과 팬데믹,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의 장기
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이를 위해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새로
운 도시공간의 창출’, ‘미래 성장거점의 육성과 연계’, ‘기술 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
래 위기에 준비’,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이라는 7대 공간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
요 내용으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 공간 확보, 산업자원 클러스터 조성, 자율주
행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체계의 도입, 탄소중립도시 조성, 수변공간 활용 및 
다기능 복합지역 조성 등이 있다(서울 도시공간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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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과 한강공원

-20221250 김민성, 20221258 박진혁, 20221264 안효일, 20240311 이충일-

 
1. 개관

한강은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
울특별시를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하천의 규모는 유역면적 약 26,018
㎢, 유로연장 514.8㎞에 이며, 유량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에 
해당한다(한강유역환경청). 한강은 총 705개의 하천과 전체 연장 7,256㎞의 하천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의 본류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
류하면서 형성되며, 이후 서울을 가로질러 서해로 이어진다(그림 1). 이러한 한강은 
넓은 유역과 긴 유로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의 주요 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서울
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지리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한강 유역(국가지도집 2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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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 왔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아리수
(阿利水)’, 백제의 ‘욱리하(郁理河)’, 신라의 ‘한산하(漢山河)’ 등으로 불렸으며, 고려시
대에는 ‘열수’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수(漢水)’라는 이
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강(漢江)’이라는 명칭이 정착하였다. 한편 한강이
라는 이름이 ‘크고 넓은 강’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가람’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
다. 조선시대에는 ‘경강(京江)’이라고도 불렸다(한강유역환경청). 한강 하류 지역은 한
반도 중앙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신석기시대부터 문화 발달의 터전이 되었으며, 
삼국시대 이후에는 세력 다툼의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한양이 도읍으
로 정해지면서 한강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2 한강공원의 위치

오늘날 한강의 대표적인 도시 경관 가운데 하나인 한강공원은 한강의 공간적 기
능이 시민의 생활과 여가 중심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계기로 한강변의 둔치에 녹지와 체육
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형
성되었다. 이후 한강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체육 공간을 넘어 산책, 자전거, 운동, 문
화활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발전하였
다(서울기록원). 현재 한강공원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여의도 등 11개 지구로 
나뉘어 있으며(그림 2), 각 지구는 주변 도시공간의 특성과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경
관과 이용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강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 공간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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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 이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의미를 가진다.

2. 자연지리 경관

한강 유역의 대부분은 경기육괴에 속하며, 남한강 유역의 일부만 옥천조산대에 
속해 있다. 경기육괴는 주로 시생대와 원생대의 각종 변성퇴적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이 이를 관입한 상태로 나타난다(그림 3).

그림 3 한강 권역 수문지질도(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한강의 하계망은 전체적으로 많은 지류가 주요 본류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나간 수지상을 이루고 있다(그림 4). 그러나 구간에 따라서는 곧바르게 뻗은 유로도 
나타난다. 팔당협곡 하류의 한강 본류에서도 마포에서부터 임진강과 만나는 하구 부
근까지 유로가 바르게 뻗어있다. 한편, 남한강과 북한강 중상류의 본류 및 지류에서는 
물이 심하게 구불구불 흐르는 감입곡류하도가 널리 발달되어 있다. 단종이 유배되었
던 영월의 청령포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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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강 모식도(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한강을 이야기할 때 하중도를 지나칠 수 없다. 한강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보
여주는 핵심 증거이며 서울의 역사, 생태,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하중도란 하천에 있는 섬을 일컫는다. 한강의 대표적인 하중도는 단연 여의도이
다. 여의도의 여(汝)자는 ‘너’를 뜻하고 의(矣)는 어조사로 ‘네 마음대로’ 혹은 ‘너의 
것’을 뜻한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라 아무 농사도 되지 않아 ‘너가 
가져라’며 붙인 이름이 여의도라고 한다. 실제로 여의도는 한강의 퇴적작용에 의해 오
랜 세월 모래가 쌓였고(그림 5-A),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한강의 물이 불어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이용 가치가 부족했다(천현숙, 2000).

BA

그림 5 여의도 항공사진(A:1969년, B:2021년, 국토정보플랫폼)

단순한 모래톱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에 있던 작은 암석 구릉인 
양말산을 기점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둔치와 범람원이 확장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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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한강개발사업으로 홍수 때마다 침수되던 여의도를 도시로 쓰기 위해 인근 밤
섬을 폭파했다. 밤섬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여의도 가장자리에 둑을 쌓아 수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인공 하중도로 탈바꿈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모래섬이었
던 여의도가 인간의 손을 거쳐 인공 도시화가 된 것이다(그림 5-B).

여의도의 지형적 특징은 평탄한 범람원 및 모래 사구, 수물길의 분리, 기반암 구
조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배수가 잘되는 미세한 모래 토양 기반으로, 일제강
점기 시기에 비행장으로 쓰였을 만큼 평탄하다. 수물길은 북쪽 본류와 남쪽 샛강의 
쌍방 흐름으로 나뉜다. 마포 쪽 본류는 수심이 깊고 넓으며, 영등포 쪽 샛강은 유속
이 느려 자연 습지 지형을 유지한다. 또한 단단한 기반암 덕분에 국회의사당 등 대형 
중량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했던 지질학적 배경이 있다(서울역사박물관).

3. 인문지리 경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강 둔치와 한강공원 경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
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 아시안게
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되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 정·재계가 전력을 다해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긴 했으나 세계
에 선보일 서울은 과거 올림픽 개최지와 비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시와 한국정부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표어 아래 국제
도시, 선전도시로 탈바꿈 해야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이준희, 2025). 사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도(河道)를 준설하고 직선화하여 저수로와 
고수부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홍수 조절 능력을 높였다. 둘째,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라는 두 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천 양안에 건설하여 도심과 강남·강동 지역을 
잇는 간선 교통축을 완성하였다. 셋째, 준설로 확보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과 녹지,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이른바 ‘한강시민공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여가 공간을 
만들어냈다.

조선시대부터 한강은 한양 도성과 지방을 잇는 핵심적인 수운 교통로였다. 마포
나루, 서강나루, 송파나루, 뚝섬나루 등 여러 나루터가 발달하며 곡물과 소금, 어물 
등이 오가는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상업 취락이 형성되었다. 즉 
오늘날의 마포나 뚝섬과 같은 지명은 과거 한강이 교통과 상업의 축이었음을 보여주
는 경관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강 연안의 절경은 정자와 누각이 들어서는 
배경이 되어 인문경관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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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인선,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이 근대적 방식으로 재
편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서울의 공간 구조가 강북 중심에서 점차 확장되는 계
기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조성된 한강시민공원은 2000년대 들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등
을 거치며(그림9-A) 단순한 체육·녹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 
여가 경관(그림9-B)으로 진화하였다. 각 지구는 입지와 배후 지역의 성격에 따라 서
로 다른 경관적 특징과 이용 양상을 보인다. 그 중 한강공원 특화사업의 첫 작품인 
반포한강공원을 대표 대상지로 선택하였다. 반포한강공원 사업의 목적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
포대교 분수설치 및 잠수교 남·북단 광장 조성 한강시민 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한강르네상스의 3대 
권역 중 반포·잠원권역을 중심(Urban Core) 권역으로 하여 잠수교를 활용한 강남·북 
연결 브리지 파크(Bridge Park) 조성을 통한 연계이다.  반포대교 분수 설치, 남･북
단 광장 등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문화를 담는 플로팅 아일랜드
(Floating Island)의 조성이다. 공간구상은 한강둔치와 잠수교를 연결해  서울의 25개 
교량 중 최초의 보행화사업 교량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복궁, 남대문, 용산공원, 사법
단지, 예술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남북보행로 연결로 역사 문화의 서울상징가로를 연
결하는 구상이다(조윤승 외, 2021). 

그림 6 반포한강공원 과거와 현재 모습(A: 1984년, B: 2020년, 국토정보맵)

종합해보면 반포한강공원의 설계특성은 디자인 서울의 영향으로 가시성을 강조하
고 랜드마크화, 경관에 대한 고려, 주변환경과 연계 강화로 분석된다. 당시 반포한강
공원에 대한 담론들은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문화 변화 등 새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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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맞게 한강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
록 하였고 반포대교 분수설치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었고 도시브랜드로서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였다고 했다. 외관 가꾸기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있었으
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과 주변지역을 정비해 한강을 서울의 상징으로 발
전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개발정책으로 평가한다(서울특별시).

4. 향후 전망 및 과제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의 수상 공간은 연간 한강공원 이용객(6,900만 명) 
대비 수상 이용객(90만 명)이 현저히 적어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 수상활성
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본 계획(그림 8)은 ‘일상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수
상 오피스와 한강 리버버스 등을 도입하고, ‘여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거점’ 확보를 위해 잠실 마리나 및 여
의도 서울항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2030 리버시티, 서울]의 
3대 전략이다(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생
물종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던 
성과를 들어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한강 이용의 패
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한강 생
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 나온다(세계일보). 과거의 
사업이 '육지 둔치 중심의 생태
계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번 '리버시티 서울' 사업은 수상
에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
태계 보존과 수변 개발의 동시 
추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리버시티 서울 사업
그림 7 2030 리버시티 서울 모식도(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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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태 복원 성과에만 의존하기보다, 수변 개
발과 생태 보전을 성공적으로 양립시킨 해외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
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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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 20230794 조세은, 20240328 방민준, 20240335 손유익, 20240382 김가을 -

1. 서울숲의 위치

서울숲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2002년 시민의 
녹색 권리를 위해 뚝섬 개발 사업 대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조성 
당시 5,000여 시민의 기금과 봉사로 2005년 6월 18일 도시숲으로 탈바꿈하였다. 총
면적은 480,994m2로 서울 도심에 조성된 대규모 녹지공간에 해당한다(그림 1).

그림 1. 서울숲 위치(구글어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서울숲은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고 한강-용산-남찬-청계천-서울숲-한강으로 연결
되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 축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
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중랑천에 인접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뿐만 아니라 생
태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서울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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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숲의 형성과 변화

1) 서울숲 부지의 과거 모습

현재의 서울숲이 자리한 뚝섬 일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온 공간
이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의 동쪽 교외로서 국가의 행사와 국영목장을 운영하는 공간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상업적 농업을 통해 서울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생산 공간으
로 변화하였다. 또한 한강 수운의 중간 기착지로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하였
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뚝섬은 서울의 생필품을 공급하며 대도시의 생활을 뒷받침하
는 서울 근교 지역으로 기능하였다(김동민, 2019).

1908년에는 뚝섬에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이 준공되었다
(그림 2).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은 서울에 최초로 건설된 근대적 정수 시설로서, 서울
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조은별, 2013). 1930년
대 이후에는 농촌적 경관을 바탕으로 골프장·경마장·유원지 등이 들어서며 서울의 근
교 행락지로도 이용되었다(김동민, 2019).

1954년에는 뚝섬에 서울경마장이 개장하였다. 뚝섬 경마장은 한국전쟁으로 기존 
신설동 경마장이 파괴된 이후 이를 대신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후 약 36년 동안 
뚝섬의 주요 시설로 자리하였
다. 1989년 8월 31일에는 경마
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뚝섬
에서 경마장으로 이용되던 공간
의 기능이 변화하게 되었다(조
문기·임석원, 2014). 이후 해당 
부지는 서울숲 조성 사업을 통
해 도시공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면서 
시민을 위한 대규모 도시공간으
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김우주·
손용훈, 2015).

2) 서울숲 조성 과정

서울숲은 2003년 설계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도시공원이다. 당시 설계공모

그림 2.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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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공원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 지역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 친화적인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상민·조정송, 2004). 설계공모전 이후 2003년 
12월 서울숲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서울시는 뚝섬 일대를 주거·상업·업무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약 1,156천㎡(약 35만평) 규
모로 조성된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
수변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신상영 외, 2006). 이를 바탕으로 
서울숲의 이용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
규모 도시공원으로 조성 되었다(이상민·조정송, 2004).

3) 도시 변화와 서울숲의 관계

서울숲 조성은 공원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도시공간에도 영향
을 주었다. 서울숲 조성계획이 수립된 2003년과 2014년의 주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숲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 도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의 약 58%에서는 도시 형태가 이미 변화하였거나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숲 조성과 함께 추진된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 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숲 주변에서
는 공원 조성과 함께 도로와 가로체계가 정비되고, 기존의 주거·공업 중심의 토지 이
용과 다른 형태의 건축물과 시설이 나타나면서 도시 경관이 변화하였다(김우주·손용
훈, 2015).

또한 서울숲은 성수동 일대와 인접해 있어 공원 조성 이후 주변 지역의 공간적 
연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거 및 공업지역 사이에 대규모 녹지
공간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숲
과 주변 상업·문화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숲은 단순
히 도시 안에 조성된 공원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도시 경관의 변화에 영
향을 주는 도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서울숲과 도시공간

1) 공원 조성과 주변 도시 형태의 변화

 서울숲은 주변의 주거·상업·산업 공간과 인접해 있다. 서울숲 조성과 주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지역의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 도시 형태에도 변
화가 나타났다. 인접 지역에서는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이 달라졌으며,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지역의 자발적인 활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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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공간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변화와 기존 공간을 점진
적으로 정비하는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도시공간의 변화는 점진적 이질적 변화, 유기
적 변화, 급진적 이질적 변화의 세 가지 유
형으로 나타난다. 점진적 이질적 변화는 노
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존 공간을 정비
하는 방식으로 17.5%를 차지한다. 유기적 
변화는 기존 공간의 구조와 특성을 유지하
면서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점
진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으로 14.1%, 급진적 
이질적 변화는 필지 통합, 대규모 필지 및 
새로운 도로 체계 형성, 고층 건물 개발 등 
기존 도시공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방
식으로 68.4%를 차지한다. 특히 지구단위계
획과 같은 도시계획은 급격한 도시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우주·손
용훈, 2015).

2) 서울숲의 기능과 이용

서울숲은 산책과 휴식, 여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이제이·성종상, 
2015). 도시공원의 이용자 분포는 공원의 위치와 시설, 주변 도시환경 등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며, 성동구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공원별 이용자 분포와 이용자 핫스팟의 위치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공원별 영향권 
역시 주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서울숲의 평일·주말 이용자 핫스팟 분포(조민균 외, 2023을 재해석함)

그림 3. 서울숲 주변 도시형태 변화 유형별 
비율(김우주·손용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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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의 녹지공간은 다양한 식생과 생물종이 존재하는 도시 녹지환경을 구성하
며, 도시의 생태적 기능과 관련된다. 서울숲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균형을 고려한 설
계원칙이 적용된 곳으로, 서울시의 생물지표종 조사에서도 다양한 생물지표종이 확인
되었다(백두희·김신원, 2023). 이러한 녹지공간은 서울숲이 도심 내에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녹지공간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3) 서울숲 주변의 산업·상업 공간과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숲 주변의 도시공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산업지역이 혼재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특히 서울숲과 인접한 성수동은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하는 준공업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수제화 제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후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시설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공장과 창고 등의 공간에 카페, 음식점, 작업실, 
갤러리 등 새로운 상업·문화시설이 입지하였다(김상현·이한나, 2016). 2010년대 이후
에는 기존 제조업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적 기능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공간과 새로운 상업·문화시설로 전환된 공간이 함께 나타났
다(김종성·김걸, 2021). 

서울숲 주변 지역의 이러한 상업적 기능 확대는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관되어 나
타났다. 서울숲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울숲 조성 이후 젠트리피케이
션 지수의 분포와 방향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서울숲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문승운 외, 2017).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숲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기존 산업시설의 재활용, 
교통 접근성, 토지와 건물의 특성, 문화·예술 활동 및 도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숙진, 2020).

4) 서울숲과 주변 도시공간의 관계

이러한 양상은 서울숲이 공원 내부의 녹지공간을 넘어 주변 도시공간의 토지 이
용과 도시 형태, 상업·문화적 기능과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숲 조성과 
주변 도시개발에 따라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이 달라졌으며, 공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상업적 기능의 확대와 젠트리피케이션이 함께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숲은 
공원 내부의 녹지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토지 이용과 도시 형태, 상업·문화적 
기능과 연결되는 도시공간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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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숲의 현재와 미래

서울숲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높은 방문율을 보이는 서울
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다. 과거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공간이 공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방문객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공간에 대한 중요성, 즐거움, 자기표현 등의 관
여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장소 만족도와 감정적 충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울숲이 단순한 일회성 방문지를 넘어 시민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맺는 장
소성을 획득했음을 시사한다(전수현·박세혁, 2014).

도심 대형 공원 주변의 상업화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행태는 이용자 그룹 간에 
뚜렷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정해인 등, 2017). 고령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서울
숲은 신체 활동과 일상적 휴식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로 기능한다. 반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층과 관광객은 성수동 상권과 연계하여 사진 촬영 및 소풍을 즐
기는 소비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서울숲은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대규모 녹지로서 주
변 지역의 미기후 조절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며,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운수, 2006). 아울러 2005년 조성 당시 기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시민과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조성한 상향
식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최근 서울숲 일대는 공간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해 있다. 특히 40여 년간 운
영되었던 공원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 건립
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 주체는 공공기여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보행 갑판 연결을 통
한 공원 접근성 강화를 제안하였으나, 초고층 스카이라인 형성에 따른 경관 훼손, 일
조권 침해 및 생태적 고요함 저해 등 개발과 보존의 상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배후 상권인 성수동의 급격한 상업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서울숲의 성
공적인 안착과 함께 성수동 일대는 과거 공장지대와 상권이 혼재된 독특한 경관을 바
탕으로 폭발적인 상업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지대와 임대료가 급등하며 기존 
거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었다(김상현·이한
나, 2016). 이에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는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구역 제도를 도
입하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과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29 -

5. 참고문헌

김동민. (2019). 조선 후기~ 해방 전후 뚝섬 지역의 서울 근교로서 역할의 변화와 특징.
김상현, & 이한나. (2016).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81-105.
김숙진. (2020). 아상블라주 관점으로 본 젠트리피케이션과 대응, 그리고 도시정책의 모빌리티: 

성수동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3), 1-19.
김우주, 손용훈. (2015). 서울숲 조성 및 관련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 형태 변화. 

서울도시연구, 16(3), 1-12.
김운수. (2006). 청계천, 서울숲 조성에 따른 미기후 및 생태변화 조사연구. 서울연구원
김종성, & 김걸. (2021).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성수동 가죽거리 상인의 이주패턴과 지역

변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5-47.
문승운, 김의준, 구진혁. (2017). 도시공원 조성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

동구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45(2), 76-88.
백두희, & 김신원. (2023). SITES (Sustainable Sites Intiative)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지속가능

한 조경설계 원칙에 기반한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서울숲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29(4), 179-190.

신상영, 김민희, 목정훈. (2006). 서울숲 조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4), 
1-17.

이상민, & 조정송. (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1(6), 15-27.

이제이, 성종상. (2015). 블로그(Blog)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 서울숲을 대상으로 -. 한
국조경학회지, 43(1), 29-39.

전수현, & 박세혁. (2014). 서울숲 이용자들의 관여도, 만족도, 감정적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 
서울도시연구, 15(1), 119-130.

정해인, 이유미, 김정호. (2017). 상업화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 변화: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1), 1-10.

조문기, & 임석원. (2014).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경마장 상황 (狀況) 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
회지, 53(2), 11-19.

조민균, 박찬, 서자유, 최혜영. (2023).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원 이용자 핫스팟 분석 - 
서울 성동구 공원을 대상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51(3), 54-69. 
https://doi.org/10.9715/kila.2023.51.3.054

조은별. (2013). 산업유산으로서 폐정수장의 보존과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disused water treatment plant for industrial 
heritage.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
서울의 공원 https://parks.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30 -

성수동

- 20221254 김정훈, 20221272 장재원, 20240312 최지효, 20211351 길현호  -

1. 위치

성수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지리적 중심 좌표는 북위 37° 32′ 
39″, 동경 127° 02′ 58″ 일대이다. 성수동은 
한강의 북쪽, 영동대교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
으며 서울숲, 한강변과 인접해 있다. 강남과 
강북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리적 중심지이
며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
두에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김정원, 
2024)(그림 1).

성동구의 전체의 면적은 16.86㎢이며, 인
구는 27만명이다. 성수동은 법률적·역사적 구

획 기준인 법정동(2개 동)과 행정 관리 및 주민 편의 기준인 행정동(4개 동)의 이원적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법정동으로는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으로는 성수1가 
제1동, 성수1가 제2동, 성수2가 제1동, 성수2가 제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여기서 말하는 
법정동이란, 재산권 등 각종 법적 문서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주소이며, 행정동이란, 국가가 
동네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행정 관리를 목적으로 편의상 묶거나 쪼개놓은 구역이다.

2. 성수동 산업의 형성과 변화 과정

성수동 공업지역은 196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1963년 모나미 공장이 마포에
서 이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서울역사아카이브). 1966년 뚝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으로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형성된 이후 다양한 제조업종의 업체들이 입지했다(김정원 2024). 
성수동과 가까운 염천교 일대에 밀집해 있던 군화 및 구두 영세업체들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 

법정동 행정동 비고

성수동 1가 성수1가 제1동 서남부 (서울숲 일대)
성수1가 제2동 서북부 (뚝섬역 북측)

성수동 2가 성수2가 제1동 중남부 (성수역,연무장길)
성수2가 제3동 동북부 (동일로변)

표 1 성수동의 행정동, 법정동

그림 1 성수동의 위치 
*강홍빈(2015:1)의 그림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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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형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대형 제화 공장들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까지 성수
동에 대거 입지하게 되면서 서울 최대의 제화 산업 집적지로 확장됐다. 

한때 성수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성, 장소성이 있는 국내 최대 수제화 산업 집적 단지
였다. 1970년대에는 신발을 만드는 장인들이 몰려들어 ‘수제화 동네’로 불렸다(서울경제, 김정
욱).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인해 대형 산업시설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들만 남
게 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두 관련 공장들이 흩어지고 큰 위기를 맞았다. 
성수동은 제화 산업과 피혁 산업의 계보를 이어갔고 성동구청이 제화 산업과 피혁산업 특화지역
으로 지정하고 수제화 타운 등을 조성하였다(김정원, 2024). 이러한 제조업 쇠퇴로 인해 남겨진 
거대한 유휴 공장과 창고들은 이후 성수동에 새로운 상업 자본과 문화가 유입되는 물리적 토대
가 되었다.

3.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말로, 
도심 낙후지역의 재개발 및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지역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다시 도심 주
거지로 유입되고 저소득층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다(서울도시공간포털). 닐 스미스
는 이를 '지대격차'(현재 지대와 재개발 시 
실현 가능한 지대의 차이) 개념으로 설명
했고, 데이비드 레이는 새로운 중간계급의 
문화적 취향이 그 동력이라고 봤다. 한국
에서는 홍대·경리단길·서촌처럼 골목 상권
이 뜨고 임대료가 급등해 원래 상인이 밀
려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형태로 많
이 나타난다(김걸, 2007, 인경환 외, 
2024).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
존 상인·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둥지 내몰
림')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는 
점에서 흔히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성수동은 원래 수제화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준공업지역이었다. 1995년 공장 이전지에 아파
트 개발이 허용되고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면서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2011년 무렵 폐공장·
창고를 개조한 대림창고 등이 알려지며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서울경제, 2020).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임대료 인상으로 디자인 협동조합 '보부상회'가 밀려
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
속가능발전구역' 지정(그림 2),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참여 점포에 '상생성동' 표식 부착), 대기
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을 시행했고(김상일 외, 2016), 2023년에는 이 구역을 성수동 전역으

그림 2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 빨간색: 
2015년, 검은색 띠: 2023년(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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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했다(그림 2).

그림 3. A: 성수동 공업지역 한 수제화 공장, B: 대림창고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경제)

성수동 사례의 특징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다수가 실제 주민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라는 
점(김상현 외, 2016), 준공업지역 특유의 대형 창고 건축물이 카페·편집숍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심소희 외, 2017, 그림 3). 다만 성동구 자체 조사(2023년 발표, 2020~2022년 데이터)에서 이미 
성동구 내 임대료 상승률 1위가 성수동으로 나타났고, 2026년 현재도 한국부동산원 임대료지수
(성수·뚝섬 권역)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최근에는 장기 임차인이 빠진 자리
를 단기 팝업 임대('깔세')로 채우는 경향이 늘어, 겉보기 공실률은 낮아도 실제로는 수제화업자 
등 원주민 상인이 계속 밀려나는 모습이다. 연구자들은 성수동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막으려
는 정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혼재된 도시'로 평가한다(조현진, 지상현, 2020).

4. 서비스업과 팝업스토어

그림 4 성수동 팝업스토어 분포(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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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과 창고가 유휴화되면서 성수동의 공간적 성격도 변
화하기 시작했다. 창고의 외형을 활용한 화보, CF, 드라마 촬영 등이 이뤄졌고, 이후 주변에 카
페 및 창작공간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되었다(김상현 등, 2016). 
오늘날 성수동은 카페·음식점과 같은 외식업, 전시·체험공간, 패션 매장과 팝업스토어 등 서비스
업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소비·체험 공간으로 인식된다.

성수동의 변화는 기존 산업공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상업시설을 건설한 결과라기보다, 
공장과 창고의 물리적 특징을 새로운 서비스업에 활용한 과정에 가깝다. 과거 공장과 창고는 제
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카페·전시·패션·팝업스토어를 통해 상품과 브랜드
를 소비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높은 층고, 넓은 내부 공간, 벽돌 외관과 같은 산업공간의 특징은 성수동만의 분위기를 형성
하는 자원이 되었다.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외부공간을 활용하며 카페 ·
전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수동의 서비스업 변화는 단순한 업종 교체
가 아니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소비와 체험을 목적으로 재해석되는 공간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 운영되는 임시 매장이지만, 성수동에서는 단순
한 판매시설을 넘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팝업스토어가 성수동을 활용하는 매력은 장소성, 체험 중심 소비, 상권 집적과 접근성의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수동의 공장과 창고, 벽돌 건축물, 높은 층고와 넓은 내부 공간
은 다른 상업지역과 구별되는 분위기를 만든다. 방문객은 상품뿐 아니라 공장 건축물과 성수동의 
골목, 주변 상권까지 함께 경험하게 된다.

둘째,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는 상품을 판매하는 임시 매장이라기보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이야
기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팝업스토어는 벽돌 외관의 기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있
다. 내부에서는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체험하게 하고, 외부에서는 대기와 사진 촬영이 이루어
지도록 구성되어 있어 판매와 체험 기능이 결합된 공간임을 보여준다(김채겸 등, 2023).

셋째, 성수동은 성수역과 뚝섬역, 서울숲을 중심으로 카페, 음식점, 패션 매장, 전시공간 등
이 밀집해 있어 팝업스토어 방문과 주변 상권 이용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팝업스토어
가 성수역과 서울숲 사이의 연무장길 일대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팝업스토어의 
입지가 성수동의 주요 상업·방문 동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팝업스토어는 성수동의 산업
적 장소성과 상업적 접근성을 활용해 상품뿐 아니라 브랜드와 장소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소비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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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수동 붉은벽돌 지원 사업(성동구청)

팝업스토어는 유휴화된 공장과 창고를 소비·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성수동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팝업스토어를 포함한 상업시설의 집적은 임대료 상승과 기존 제조업체 및 소규
모 상인의 이탈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팝업스토어가 성수동의 산업적 장소성을 단순
한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역사와 연결하여 활용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과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은 상업화 과
정에서 성수동의 장소성과 경관을 보존하려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붉은벽돌 지원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외관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수동의 산업적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5. 문래동과 비교한 성수동

 성수동과 문래동은 서울의 주요 거점을 잇는 2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6). 두 지역 
1950년대부터 서울의 제조업과 공업을 이
끌어온 대표적 준공업지역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두 지역 모두 탈산업화와 
도시화의 이유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에 들어서 성수동과 문래동은 완전 상
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면 유사한 입지 요건에서 시작한 두 지역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성수동과 문래동은 강남, 영등포와 같이 서울 주요 도시들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이 있다. 
1950년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서울 도심에 있던 소규모 봉제, 섬유, 기계 관련 업체들이 성수동
으로 이전하였다(조송연, 2025). 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도심지와의 인접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
가, 풍부한 수자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결국 성수동은 1950~1970년대까지 서울 경제 성장

그림 6 성수동과 문래동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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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 온 대표적 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었다. 문래동은 19세기 초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근
대화의 영향으로 교통, 통신 및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조송연, 2025). 또한 경성방직, 종연
방적 등 다양한 방적공장과 염색, 제분, 요업, 자기 등과 같은 공장이 대량 입지하였다. 이후 
1960년대 방직공장이 경인로로 이동하며, 1980년대부터는 문래동에 약 2,000여개의 기계금속 기
업이 집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도 정부의 서울 공장의 수도권 이전 정책을 하며 자연스
레 문래동에 있던 기업과 공장은 떠나기 시작했으며, 힘을 잃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홍대 및 
대학로에 주로 거주한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실들이 거대 자본이 들어오며 점차 문래동으로 작업
실을 이주하기 시작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과거 준공업지역이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두 도시 모두 변화하
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두 도시는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성수동 같은 경우 팝업스토어가 매우 활성화된 상태이다. 무신사, 디올, 샤
넬과 같은 패션&뷰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과 같은 IP콘텐츠, 수제맥주, 위스키, 글로벌 식품
과 같은 F&B(음료,주류,식품)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으로, 타 유명
한 상권인 명동(31.3%), 강남(9.9%) 등과 비교할 때 성수동의 공실률은 두드러지는 수치이다(황
창희, 2024). 또한 2023년 총 매출은 7,355억 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다 
2022년 최고 매출(7818억 원)에 비해 6% 가량 하락하며, 아무리 인기가 많은 상권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장세는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성수동이 팝업스토어와 같은 체험형 소비 공간을 창출한다면, 문래동은 소규모 공업 생태계
와 로컬 예술 공존 속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이 구체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민과 철공소의 협력으로 연 ‘경계없는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주말의 독립명화 시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을 
떠난 공장지대에 카이스트(KAIST) 서울 캠퍼스를 유치하거나, 인공지능(AI)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스마트 밸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최아름, 2025). 즉, 문래동은 방직공장 → 기계금
속 → 예술 → 첨단산업단지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있다.

결론적으로 성수동과 문래동은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이라는 동일한 공간적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나, 탈산업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공간적 재편 경로를 밟고 있다. 성수동은 강남과의 접
근성, 다양한 소비층, 그리고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창싀산업과 문화예술 
생태계가 집적하였다. 반면에 문래동은 초기 예술 창작생태계를 형성하였으나, 상업시설 유입으
로 인한 임대료 상승, 소비층 및 문화예술 당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성과 정체성 유지에 실
패하였다(조송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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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 20240323 조현진, 20221256 박광민, 20240350 최정현, 20221257 박서현 -

1. 개요와 역사

양재천이라는 이름은 양재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양재동은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양재역(良
才驛)이 설치되어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양재천은 과거 공수천·학탄(鶴灘) 등의 이름
으로 기록되었으며, 학탄은 현재의 학여울과 관련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변종득, 2016). 

경기도 과천시의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흘러 탄천으로 합류되
는 하천이다(조형진 외, 2008). 전체 유로연장은 약 15.6km로, 과천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대표
적인 도시하천이며 최종적으로 한강으로 이어진다(그림1). 양재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지형과 토지 이용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상류인 과천 지역에서는 산지와 녹지에 인접
한 하천 경관이 나타나는 반면, 하류로 갈수록 주거지역과 도로, 상업·업무지역 등 도시화된 공
간이 확대된다.

양재천은 과거 자연스러운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정
비되었으며, 이후 생태적 복원 사업을 거치며 하안식생과 주변 생태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

그림 1 양재천 하천 공간 기본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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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과거의 양재천은 현재와 하천의 유로와 수계가 달랐다. 한강 연안 개발과 주변 지역의 도
시개발 과정에서 하천의 유역과 유로가 변화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탄천으로 유입되는 형태가 되
었다. 이후 1970년대 강남지역 개발과 개포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직강화 되었으며, 1995
년에 국내 최초로 자연 형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변종득, 2016).

2. 강남 도시개발과 양재천의 인공화

197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의 공간적 확장이 필
요해졌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개발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도로와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 등이 확충되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학교 등 도시 기능이 강남으로 이전되면서 강남지역의 인구와 도시 기능
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1975년에는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었으며, 이후 아파트 단지와 도로
망 등이 확충되면서 강남은 서울의 주요 도시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양재천은 원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의 1차 지류였으나 한강 연안개발사업과 주변 일
대의 개발로 직강화되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유역변경 및 유로변경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하
천이다. 1970년대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직강화와 콘크리트화되면서 오염이 시작되었
고,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오염도가 심해져 물고기가 살수 없는 5급수의 오염하천으로 
변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복원구간에는 다양한 친자연적 하천복원기법이 적용되었으며, 
복원 이후 식생의 변화가 장기간 관찰되었다(조형진 외, 2008). 이러한 도시개발은 양재천 주변
의 토지 이용과 하천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지역과 도로 등이 확대되면서 하천 주변
의 자연적인 공간이 감소하였고, 홍수 조절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천의 흐름을 직선화하고 콘
크리트 호안을 설치하는 등 인공적인 하천 정비가 이루어졌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
하수와 각종 오염물질이 양재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3. 자연형 하천 복원과 생태 환경의 회복

1970년대 강남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양재천은 하천의 흐름이 직선화되고 콘크리트 호안 
등이 설치되면서 자연적인 하천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수변 식생과 생물의 서식환경
이 감소하였으며,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도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 추진되었으며, 1995년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
업이 시작되었다.

복원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중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자연형 호안과 수변식생을 조성하고 하천변에 갈대 등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여 생물의 서
식환경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숲과 수변공간을 확대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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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과 휴식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함께 조성하였다. 

복원 이후 양재천에서는 하천변 식생과 생물의 서식환경에 변화가 나타났다. 장기간 식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복원구간의 식물 종수와 식생 다양성이 비복원구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
간이 지나면서 갈대와 같은 다년생 식물이 증가하는 등 식생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였
다(조형진 외, 2008; 이용호 외, 2011). 또한 피라미와 버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류가 확인
되는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이황구·최준길, 2015). 

양재천 복원사업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하
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적 기능과 시민들
의 친수공간을 함께 회복한 대표적인 도시하천 사례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 
등 하천 이용이 지속되는 만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이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수질 관리와 
식생 관리, 생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4. 지역사회적 의미와 지속 가능한 미래

양재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이후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 운동, 생태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천투어와 벚꽃축제, 양재 아트살롱 등 다양한 문화·생
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양재천은 단순한 물길을 넘어 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생태
교육과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적 의미가 있다. 도시개발로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도시하천 복원
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양재천의 생태적 가치와 시민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과 
수질 관리, 하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양재천 복원은 식생과 자연형 하천복원기법 등을 활
용하여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을 보호·복원·관리·활용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
응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함께 증진하는 접근이다(이지우 외, 2024). 과거 콘크리트
로 직강화된 양재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거쳤으며, 자연석과 식생 등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 복원은 자연의 기능을 활용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의 이용환경을 함께 개
선한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효섭, 2023).

그림 2 피라미(Zacco platy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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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원 이후 양재천에서는 식생과 식물 종 다양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복원구간의 식물 
종 수와 다양도 지수가 비복원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 관리방식에 따라 식물상의 변화
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형진 외, 2008; 이용호 외, 2011). 따라서 복원 이후에도 지속적
인 식생 관리와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재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하천인 만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의 이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환경 변화와 침수에 대비하고, 수질과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 인접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생태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양재천의 생태적·지역사회적 가치를 지속
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재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하천 안전, 
시민 이용, 지역사회 참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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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  20201944 김희준, 20211367 이준호, 20211373 정해용, 20230788 이종환 -

1. 개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1). 이곳은 대지면
적 285,990㎡, 건축면적 51,918㎡, 연면적 146,765㎡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동과 부속동(9개동), 거울못, 전통염료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중앙박물관은 
1908년 창경궁 안에 세워진 '이왕가박물
관'에서 출발했다. 이후 1915년 조선총독
부박물관이 건립되었고, 1945년 광복 직
후 이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 중 소장품을 부산
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휴전 후 남산 분관
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고, 1955년에 남
산분관에서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 개관
하였으며, 1972년 7월경에 국립박물관에
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초기 시대적 배경은 국민과 정부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족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으며, 늘어난 유물 분량을 감당하고 기존 체제에서 
벗어날 필요성과 정부 청사 이전 계획이 맞물려 그 결과 1986년 8월 21일 구 중앙 청사를 대폭 
개수하여 새 청사로 이전 개관하였다. 그러던 중 역사적 청산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제에 의해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고, 민족정기와 훼손된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사적 결단에 따라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옆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 개축하여 1996년 12월 13일 이전 개관하였다. 그리고 21세기 통일 한국과 세계화,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고, 5,000년 문화 민족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용산 가족 공원 내 
1만 6,000여 평의 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신축하여 개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은 1946년 46,882점에서 2025년 438,36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소
장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22개의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장고는 한강의 범람,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기공급 차단, 화재 등과 같은 인공적인 피
해에도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장고의 외부 공간은 수해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시공된 벽체와 별도의 공기층이 마련되어 있다. 수장고의 내부 공간은 전기 
공급 중단 등과 같은 공조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는 조
습패널로 시공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소화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 위치(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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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의 핵심 역할은 역사·고고학·미술·민속자료의 수집 및 전시, 유적에 대한 체계
적인 발굴 조사와 학술 연구 간행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강좌 운영을 통해 
전통 문화의 올바른 실체를 알리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
로 보존·연구·전시·교육하여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서 국민의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국립
중앙박물관).

그림 2 국립중앙박물관의 타임라인(국립중앙박물관)

2. 전시 및 보관 유물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장은 총 7개의 관과 39개의 실로 구성되어 9,884점의 유물을 전
시하고 있다. 선사·고대관은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
존한 남북국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중·근세관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당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여 관람객이 중세, 근세의 역사를 쉽
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전시되어있다.

서화관은 외규장각 의궤, 서화, 불교회화, 목칠공예의 주제에 따라 전시하여 수준 높은 우리 
전통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기증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문화유산을 전시하여 기증자들
을 기리고,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리는 공간이다. 사유의 방은 우리나라의 국보 금동미륵보
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된 공간이다. 조각·공예관은 한국 불교조각, 고려청자, 조선 백
자 등 도자공예와 금속 공예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문화관은 중국, 일본, 중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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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도·동남아시아, 고대 그리스·로마, 이슬람 등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
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 층별 전시유물 안내도(국립중앙박물관)

3. 박물관 프로그램 

박물관의 프로그램은 현재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6~13세의 어린이, 
14~19세의 청소년, 성인, 외국인, 전문인력, 문화 취약 그룹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박물관 전문직 체험 교실(보존 과학자), 북토
크,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 등이 있으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비 없이 무료로 그리
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박물관 전문직 체험 교실(보존 과학자)은 박물관 전시물의 보존 처리에서 전시까지 
과정을 도입, 전개(이론, 체험), 마무리, 사후 활동의 단계로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 시 ‧ 도 교육
박물관에서 신청받은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동아리, 청소년 단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음식 유산으로 보는 한식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북토크는 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특별 전시와 연계하여 성인과 개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8가지 주제 활동으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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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입체적으로 감상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초등 5학년 이상 개인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모두에게 시각 차단 안경을 제공하여 더욱더 교육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 상품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물과 관련하여 다
양한 뮷즈(뮤지엄+굿즈)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
국인들에게도 열풍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
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과 전시물이 실생
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어 차임벨, 
방울 소리잔, 석굴암 조명, 단청 기계식 
키보드와 같은 현대의 문물로 새롭게 만
들어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4.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치와 상징성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이 많은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후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40만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역사 박물관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해 미래 
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국립중앙박물관). 또한 여러 전시, 교육을 통
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
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국내외의 박물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여러 학술행사와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외의 
역사문화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개하기도 한다(국립중앙박물관). 올해 6월부터 3개월동안 선사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태국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했다. 올해 11월에는 “스위스 쿤스트
히우스 취리히 소장품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전시하며 올해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협업을 맺어 특별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
을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물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되기도 하는데, 영국박
물관에는 김홍도의 풍속도첩, 도쿄국립박물관에는 반가사유상 중 하나인 보살 반가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약 20~30점의 작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시되고 있다. 

그림 4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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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유물과 전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해설 서비스, 그리고 입장료 무료라는 이점
과 K-POP, K-컬쳐의 인기에 힘입어 펜데믹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6,507.483명으로, 2024년에 비해 무
려 70%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전세계 박물관 관광객 수 
3위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그림 7-A). 특
히 2025년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
하며 K-POP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는 중인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와 닮은 모양인 
호랑이 뱃지를 포함한 많은 굿즈들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7-B).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 소속 박물관의 성장도 두드러지는데, 국립경
주박물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영향으로 2025년 약 2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모으
기도 했다(국립중앙박물관).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올라 상반기에만 약 370만명이 방문했으
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약 70% 증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체감할수 있는 수치이다.

A B

그림 5 A :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데일리안) B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와 까치 호랑이 뱃지(T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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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지리적 변천과 전쟁기념박물관

- 20211378 황찬우, 20221273 전승빈, 20221276 한영현, 20230792 장보경 -

1. 용산의 지리적 의의

용산은 한강과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남산과 이어지는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강을 통한 수운과 육산 교통이 연결되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부터 병력과 물
자의 이동이 용이했으며,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남산을 비롯한 주변 구릉지는 주변 지역을 조망하고 방어하는 데 유
리한 지형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용산은 여러 시대에 걸쳐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임진왜
란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임오군란(1882년)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다. 이후 러
일전쟁(1904년)을 계기로 일본군 병영이 조성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제20사단 등이 주둔
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일본군 시설을 미군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의 
주요 주둔지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용산은 단순히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아니라, 한강·남산·
서울 도심이라는 지리적 요소가 결합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군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전쟁기념관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 역
시 이러한 용산의 역사적·지리적 맥락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오천 년 전쟁사를 조망하
고 있는 기념관이다. 전쟁기
념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외침
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대외항쟁사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국
난극복사 등 전쟁에 관한 자
료를 수집·보존한다.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
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

현재 전쟁기념관이 위치한 용산은 예로부터 육군본부가 위치할 만큼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고,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쟁기념관 건립의 토대를 두

그림 1 용산 전쟁기념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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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국방부에서는 전쟁기념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1988년 9월 1일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
족시켰으며, 이후 12월 국회에서 「전쟁기념사업회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념관 설립이 본격화되었
다. 1989년 1월 31일에 전쟁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공사와 
전시물 수집 끝에 1994년 6월 10일에 전쟁기념관을 개관하였다.

3. 전쟁기념관의 공간구조 및 주요 관람 포인트

전쟁기념관은 크게 실내 전시공간과 야외 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내에는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호국추모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의 상설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야외에는 전
차, 장갑차, 항공기 등 실제 군사 장비와 다양한 기념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 실내 전시와는 다
른 방식으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 관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은 전쟁역사실을 시작으로 대형유물전시실, 6·25전쟁실(유엔
실), 기증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을 순서대로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전쟁사와 국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 들어서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심축을 따라 진입광장과 기념광장을 거쳐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동선을 따라 공간의 위계가 형성되며, 기
념광장은 기념관으로 들어가기 전의 전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정민, 2023).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은 각각의 전시 주제를 독립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전이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주제별 공간배치는 병치형, 평행형, 방사형으로 구분되며, 백지상
(2024)은 용산 전쟁기념관이 이 가운데 전시공간이 전이공간으로 연계되는 ‘평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전쟁기념관은 외부
의 진입광장과 기념광장에서 
시작하여 내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공간 역시 각 주
제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전쟁기념관을 관람
할 때에는 개별 전시물뿐만 아
니라 공간의 배치와 관람 동선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1) 기념조형물

전쟁기념관의 외부공간에는 전쟁과 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조형물이 배치되어 
있다. 진입공간에는 형제의 상, 한국전쟁조형물,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으며, 기념관으로 들어가기 
전 공간에는 유엔참전국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구분 내용

1층
· 전쟁역사실

· 대형 유물 전시실

· 역사체험 교육실1

2층

· 6·25 전쟁실 1,2

· 호국추모실

· 역사 체험 교육실2

· 6·25 전쟁 아카이브 센터

· 기획전시실

3층

· 6·25 전쟁실 3

· 국군 발전실

· 해외 파병실

· 북한의 군사 도발실

· 기증실

어린이박물관 -

표 1 전쟁개념관 전시공간 구성현황(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항일기
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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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국추모실

호국추모실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본 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며 
관람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전쟁역사실과 대형유물전시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의 전시를 관람한 뒤 호국추모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전시를 통해 얻은 감
정과 생각을 정리하며 과거의 사건을 추모하도록 설계되었다.

3) 6·25전쟁 관련 전시 (6·25전쟁실)

6·25전쟁 관련 전시(6·25전쟁실)는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6·25전쟁실은 전쟁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물과 기록 자
료를 전시하고, 유엔군의 활동과 전장체험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김상미, 2012).

4)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에서는 전차, 장갑차,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실제 크기로 살펴볼 수 
있다. 실내 전시가 사진과 기록자료, 유물 등을 통해 전쟁의 역사와 상황을 보여준다면, 야외전
시장에서는 실제 군사 장비의 크기와 형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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